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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한민족벤처기업이한자리에모인인케(INKE)총회및이사회는7일코엑스아셈

홀에서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.

올행사에는국내외간판급벤처인들이 거참여했다. 특히, 인케뉴욕지부장레이몬드

강, 국지부장 김동규를 비롯한 25명의 인케지부장 및 인케이사진을 포함하여 해외에서

활동하고 있는 교포기업인들이 거 참석했다. 인케 총회에서 전하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

해“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과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

것”이라며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 로벌휴먼네트워크구축이필수요

소”라고 주장했다. 전 의장은“인케가 벤처기업의 네트워킹을 돕고 실질적인 로벌 비즈

니스에도움이되는역할을할것”이라고말했다. 

벤처기업협회장흥순회장은축사를통해“벤처기업스스로원점에서출발한다는생각을

갖고재도약기틀을다지자”며“인케가벤처산업을도약시킬수있을것”이라고강조했다.

한편, 이사회에서는‘인케 스프링(이사회) 2004’유치전에 두 곳이 나와 경쟁이 어느 해

보다도 치열했다. 재미기업가협회 스티븐 리 회장은“재미기업가협회 회원사가 2500여명

에 이르는데 인케 스프링 행사를 통해 한자리에 모을 수 있을 것”이라며 미국 LA 개최를

요청했고, 무기명투표를통해차기개최지로최종결정됐다.

휴먼네트워킹은 로벌화필수요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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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개회사를하는전하진의장

‘벤처코리아2003’

행사에는 벤처기업인

들이 기술과 정보를

넘어 물질적인‘나눔’

을 실천하기 위한 행

사가 열려 눈길을 끌

었다.

사회복지공동모금

회(회장 한승헌)는 직

장인모금활동‘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’을 제안한 벤처기업협회

와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두리정보통신( 표김현섭)과이지

디지탈( 표이 남)에감사패를전달했다. 

이날감사패를받은두리정보통신은전직원중80%가행사에

적극 참여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 으며, 이지디지

탈은 2001년 8월 처음 시작한이래 2년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해

온공로를인정받았다.    

한편, 협회는 6일 오후 벤처 상시상 만찬장에서‘한사랑벤처

릴레이운동’을통해모은기금5000만원을부스러기사랑나눔회

( 표 이은하)와 들꽃피는마을학교( 표 김현수) 등 비 리단체

2곳에전달했다. 이기금은공부방지원사업과가출폭력피해아동

지원사업에쓰일예정이다. 

또한, 협회는 태풍‘매미’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돕

기위해터보테크, 로커스등20개벤처기업임직원이모은수재

의연금2000만원을언론사에전달했다. 

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기금5000만원비 리단체2곳에기증

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


